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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언어와 문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연결이라는 단어가 좋

습니다. 우리는 각각 존재하는 ‘나’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연결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언어의 모든 모습에 문화가 담뿍 담겨 있습니다.”

한국어에 담긴 우리 고유의 문화를 담아낸 ‘한국어, 문화를 말하다’(도서출판 하우)가 8일 발간됐

다.

저자인 조현용 경희대 국제교육원장은 책에서 우리말에 투영된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인의 정

서 등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높임말로 보는 한국인의 인간관계, 속담에 담긴 전통 풍습, 유행어에 드러난 대중문화 등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 

조 원장은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분 나쁜 일인데, 어떤 문화에서는 기분 좋은 일

이 되기도 한다. 화가 나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한다”며 “문화는 곧 평화”라고 역설

했다.

조 원장은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

다. 국어학자 서정범 선생의 제자이자 우리말 어휘 연구가로 우리말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려는 노

력을 하고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국제교육원 원장으로 있으며,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

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국제한국어교육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했고, 문화부 국어심의위원, 한국

어교육기관 대표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 《우리말 깨달음 사전》 《우리말로 깨닫다》 《우리말, 가슴을 울리다》 《우리말,

지친 어깨를 토닥이다》 《우리말의 숲에서 하늘을 보다》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한국어교

육의 실제》 《한국인의 신체언어》 《한국어 문화교육 강의》 《우리말 선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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